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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사회보장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비세 10%로 인상 추진

□ 일본 내각부는 금년 6월 하순에 확정될 ‘사회보장과 세제 개혁안’에서 사회보장 

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비세율(한국의 부가가치세율)을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

10%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계협의를 시작함.

  o 사회보장 급여지급으로 동 재정이 매년 수 조엔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

‘개혁안 정부회의’ 의장인 일본총리는 사회보장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현행 5% 소

비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수차례 역설함.

  o 내각부는 2015년까지 현행에서 5%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사회보장 분야에 4%, 

정부조달물자에 1%를 추가로 지출한다는 계획임.

 <그림1> 일본 소비세 인상 시 지출 계획

□ 재무성은 2015년도에 사회보장 3분야(연금, 의료보험, 개호보험) 등에서 모두 

27조엔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대로라면 약 14조엔만이 확보될 것으

로 전망함.

  o 이에 내각부는 소비세율 1%p 인상 시 연간 약 2.5조엔, 5%p 인상 시 연간 약 12.5

조엔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므로 부족한 재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임.

  o 일본의 현행 소비세율은 한국(10%), 독일(20%), 스웨덴(25%)보다 낮은 수준으로 

1997년 3%에서 5%로 인상되었지만 더 이상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함.

       (아사히신문 5/24, 요미우리신문 5/20 마이니치신문 5/21 뉴스 종합)




